
제16730호 1판 1964년 11월 16일창간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국방안보를 보는
새로운 창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국방일보 포스트

6·25전사영웅,71년만에아들과재회

"이렇게아버지를만날수있다는게믿기

지않습니다.자기가족처럼기꺼이도움을

준조사단원들의역할이컸습니다."(고김

경용이등중사아들김동수씨)

같은땅에있으면서도서로를확인하지

못했던호국영웅과아들이71년만에눈물

겨운재회를했다.국가는아들에게화랑무

공훈장을전수하며뒤늦게찾은호국영웅

에대한예를다했다. 이모든것의배경에

는끝까지포기하지않고선배전우를찾아

낸육군의노력이있었다.

육군인사사령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

조사단(조사단)은 25일 서울동작구국립

서울현충원에서 6·25전쟁 전사자 고(故)

김경용 이등중사를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전도수여하는행사를개

최했다. ▶관련기사 3면

김이등중사는 1950년 9월 17일 32세라

는늦은나이에입대해국군8사단 21연대

소속으로전장에뛰어들었다.이후각종전

투에서활약하던그는나이많은병사를전

역시키는 '연로제(年老制)'에 따라 1952

년6월1일자로전역이예정돼있었다.

하지만김이등중사는전역을이틀앞둔

1952년 5월 29일 강원도인제지구전투에

서중상을입었다. 그는 6월 2일제36육군

병원으로,같은달14일엔제27육군병원으

로옮겨졌지만부상을이기지못하고이듬

해 1월 23일숨을거뒀다. 유해는전상(戰

傷) 처리된채 27육군병원소속으로서울

현충원에안장됐다.

그러나긴박한전장상황에서그의죽음은

허공에떠버렸다.사망기록이원소속부대

인8사단21연대에전해지지않은것. 결국

그는'전사'가아닌'전역'으로기록됐다.

김 이등중사의가족들역시혼란스럽기

는마찬가지. 전역한 그가 돌아오지 않자

지금까지어디선가전투를하다실종됐을

것이라고여기고있었다. 특히 30년 전서

울로이사온아들김동수(78)씨는아버지

의유해를찾기위해백방으로뛰어다녔지

만신원을확인할수없다는답변만돌아왔

다고한다.행정기관에서받은자료와병무

청에서발급한병적증명서를비교한결과

성명과주소기록이일치하는것은확인했

지만,생년월일이다른것으로나타나혼란

은더가중됐다.

사실상포기상태였던유가족을대신해

김이등중사의행적을찾아나선것은다름

아닌조사단. 조사단은전쟁중사망한군

인에대한조치를기록한'매화장보고서'에

서결정적실마리를잡았다.

"김 이등중사님의매화장보고서를확인

해보니 27육군병원에서사망했다는기록

과사망일자가있었습니다. 더구나여기에

는유해가서울현충원에안장됐다는사실

도적혀있었죠. 좀더일찍알아내지못해

송구할따름입니다." 김 이등중사와유가

족들의만남에결정적인공헌을한정찬호

(원사)조사관의말이다.

유가족들이현충원에안장된김이등중

사의 유해를 찾지 못했던 것은 행정상의

오류때문이었다. 전역과전사시기가겹

치면서하나의기록으로는도저히확인할

수없었던것. 하지만조사단이근거로삼

은 매화장보고서에는 이 모든 내용이 명

확히담겨있었다. 단서를차근차근정리

한 조사단은 지난 20일 서울현충원을 찾

아갔다. 추석이오기전에김이등중사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

로묘역을확인하는등 '속전속결'로조사

에나섰다.

확인결과71년전작성된매화장보고서

에 '묘역번호335'에김이등중사가안장돼

있었다. 비석에는기록과일치하는이름과

전사일자가각인돼있었다. 박상원기자

6·25전쟁당시대한민국을위해싸우다전사한고김경용이등중사의아들김동수(가운데)씨가25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6·25무공훈장찾아주

기조사단의무공훈장전도수여식에서신기진(대령·맨왼쪽)조사단장으로부터화랑무공훈장과훈장증서를전수받고있다. 김병문기자

육군인사사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고김경용이등중사현충원안장확인

전역서전사로기록오류도바로잡아

화랑무공훈장전도수여·추모식거행


